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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2011 최악 산재기업...사망자만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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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현대건설, 3위 GS건설...'4대강 재해' MB에 특별상

지난해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장은 대우건설인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이 참여한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은 25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

난해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대우건설이 선정됐다"며 "대우건설에서 가장 많은 13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2위는 11명이 사망한 현대건설, 3위는 지난해 1위를 했던 지에스(GS)건설(9명)이 뽑혔고, 포스코건설(8명)과 대림건설(7명)이 뒤

를 이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제철이 각각 5명, 삼호조선과 동국제강이 각각 4명이었다. 또 캠페인단은 4대강

공사 현장에서도 많은 산재 사고가 났다며 이명박 대통령을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캠페인단 관계자는 "올해 들어 4개월 동안

1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공사가 시작된 2009년 8월 이후 총 20명의 노동자가 4대강 사업 현장에서 죽어갔다"며 "이는 산재 사망

률이 가장 높은 건설업 평균 사망률보다 3.7배나 높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캠페인단은 2006년부터 해마다 산재 예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한다는 취지로 전년도에 산업

재해 사망이 가장 많은 업체를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해 발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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